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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힐링 캠페인

‘나의 힐링 이야기’에 총 1,098명의 소비자 참여!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지난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던 힐링 캠페인‘나의 힐

링 이야기’캠페인에 총 1,098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대단한 성황을 이루

었다.

 2022년 2분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

르면, 우울 위험군은 16.9%로 2019년(3.2%)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 

‘코로나 블루(blue)’라는 신조어도 등장할 만큼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

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이번 ‘나의 힐링 이야기’ 캠페인은 팬데믹 현상으로 정신건강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자신의 힐링을 정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 되새겨보

며 건강한 쉼을 찾아보는 의미로 기획되었으며,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와 

모바일소비자매거진 ‘컨슈머맵’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좋

은 캠페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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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 당첨 여부는 개별 연락 및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된 소비자 3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성함
나의 

힐링은
( )(이)다.

그 이유는?

이OO
예쁘게 잘 
차려먹기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대충 차려먹지 않고 영양을 생각해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대접한다는 자세로 예쁘고 정갈하게 잘 
차려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나만의 힐링 방법이다^^

호OO
모교 

구경가기
힘이 들 때 가끔씩 모교에 가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요.
그때 꿈꾸고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기분이 좋아져요.

임OO
부모님 

농사일을 
돕는 것

부모님께서 퇴직 후 귀농하셔서 논에서 밭에서 과수원에서 
농사지으십니다만 소소하게 소박하게 가족들 먹을만큼만 농사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느새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부지런히 쉼없이 정직한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 농사일 도와드리는데 이상하게 몸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어느새 상추, 배추, 고구마, 감자 등등 농작물들에게 말을 걸면서 잘 
자라라고 응원의 말을 남기는 그런 생활들이 참으로 힐링됩니다.

최OO
우리 

아이들

출산과 육아로 퇴직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시간 아이 셋을 낳고 
육아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크는 것만큼 나에게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기간 
남편과의 감정싸움, 시댁 트러블, 그리고 가정에만 갇혀 있는 자 
나신이 답답했고 과거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곁에 있었고 힘들땐 엄마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모든 것이고 버팀이며 힐링입니다.

엄OO 등산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자연과 함께 등산을 하면 정말 힐링되는 
거 같아요.
요즘 날씨가 등산하기 딱 좋아서 더 자주하려고 하고있어요
맑은 공기와 함께 멋진 풍경을 보고나면 일주일동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특히 요즘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도 
등산을 할때는 플로깅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며 주위에 쓰레기를 줍고나면 환경을 살리면서도 운동도 되고 
보람도 있어서 너무 좋은거 같아요.



 미래소비자행동은 매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진행되는 캠페인을 확인하고, 다

양한 소비자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 www.can.or.kr

(문의 02-706-1372)


